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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다 소재산업이 중요하다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 윤윤수(Fila 코리아 회장), 이해익 공동칼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염려하는 "보닛 열면 모두 외제"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있

었다.

  쌍용 체어맨 중 수입품을 도표로 보여주고 있다.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독일 벤츠의 라이

센스 생산이고 디자인은 벤츠팀 협조에 의한 것이다. ABS장치는 독일 보쉬의 것이고 에어

백은 스웨덴 노키아의 것이다. 가죽시트조차 스코트란드제 송아지 가죽이다.

  한국 차는 기본 소재부터 밀린다. 최고급 도료는 프랑스 기술이 필요하다. 특수 재질, 특

수 규격 철강은 일본에서 수입해야 한다. 삼성자동차는 SM-5의 엔진룸에 들어가는 볼트와 

너트까지 일본에서 수입한다.

  일본업체들은 전문 부품업체를 적극 육성했다. 반면에 한국업체들은 오히려 부품업체가 

커지는 것을 막아왔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만도기계, 성우 같은 대형 부품업체는 모

두 친족기업이었다. 경쟁에 따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품 나눠 먹기는 기술의 

정체로 이어진다.

  Fila코리아의 사업 중 하나는 전 세계에 판매되는 신발공급에 대한 관리다. 신발공급 관리

는 다름 아닌 수출이다. 

  신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90년대 들어 완전히 사양길로 접어들었는데 무

슨 수출이냐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7,80년대 황금기를 구가하던 신발산

업은 인건비에 대한 경쟁력 저하로 90년대 들어 급격히 시들고 말았다. 세계 신발 생산의 

무게 중심이 저 인건비 국가인 동남아로 급속히 이동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신발 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출발한다. 

  신발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조립 산업과 개발 및 소재 산업이다. 신발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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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선 원단, 가죽, 금형 산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틀어 소재 산업이라 보면 된다. 한

국의 신발 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은 조립산업을 의미한다. 조립 산업은 당연히 사람

의 손이 좌우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곳으로 이동한다. 

  반면 소재 산업은 그렇지 않다. 사람의 손보다는 기술과 자본이다. 이런 이유로 조립 산업

이 저 인건비 국가로 이동해도 소재 산업은 따라가지 않는다. 조립 산업이 인건비가 싼 나라

를 좇아 전전했지만 소재 산업 분야는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신발 개발 

센터를 더 강화하는 등 한국이 신발 산업의 브레인이자 소재 공급 센터로서의 위치를 지켜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신발 산업이 사양산업이라는 말은 적어도 Fila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Fila는 철저한 국제 분업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디자인은 미국, 개발과 소재 

공급은 한국, 생산은 동남아,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다. 따라서 Fila의 신발 산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공은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신발에 한국에서 공

급하는 소재가 65% 차지한다. 이런 구조는 소재 산업까지 모두 외국으로 빠져나간 다른 거

대 신발 메이커들과 차이가 있다.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이런 생각이 현대화

된 애국심의 한 발로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길이 아니겠

는가.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22일

(금)
1월 25일

(월)
1월 26일

(화)
1월 27일

(수)
1월 28일

(목)

미 달 러 (USD) 1099.20 1102.30 1103.20 1103.00 1104.00

일 본 엔 (JPY) 1062.13 1061.79 1063.27 1064.36 1060.57

캐 나 다 달 러 (CAD) 869.76 866.01 865.87 868.95 861.86

홍 콩 달 러 (HKD) 141.80 142.19 142.32 142.28 142.42

위 안 화 (CNH) 170.20 170.32 170.03 170.10 170.71

유 로 화 (EUR) 1337.67 1341.28 1339.62 1341.41 1336.39

호 주 달 러 (AUD) 853.69 850.26 850.95 854.49 845.33

싱 가 폴 달 러 (SGD) 831.12 830.64 831.00 832.52 830.7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2.75 272.64 272.77 272.45 272.90


